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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개별 산업을 넘어 통합 수출생태계로”
KREI,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방안(2/2차년도)」통해 밝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방

안」 연구를 통해 농식품뿐 아니라 종자, 농기계, 스마트팜, 농약, 비료, 

동물용의약품, 펫푸드 등 K-Food+ 8개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간 연계성

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1차년도 전후방산업 분석에 이어 2차년도에는 

종자, 스마트팜, 펫푸드, 농식품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 K-Food+ 차원

의 수출 확대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 연구 결과, 종자·스마트팜·펫푸드 산업은 기술·품질 경쟁력 또는 성

장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산업별로 R&D, 인증·검역, 수출 인프라, 전

문인력 등 서로 다른 제약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팜은 

글로벌시장경쟁력과 종합 수출경쟁력은 높지만 국내 수출 기반은 상대적

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 농식품 수출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미국·중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어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신선농산물의 성장 가능성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별 수요와 시장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들이 겪는 인증비용과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연구에서는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면 수출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부가

가치 파급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개별 제품 중심의 수출을 통합형 수출 

패키지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자-비료-농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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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한 생산기반 산업, 농기계-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술 산업, 농식품

-펫푸드를 연계한 가공·소비 산업 등 가치사슬을 구축하면 개별 산업 

중심의 수출보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 연구진은 K-Food+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공급 기반 안정화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시장 접근성과 글로벌 확산 기반 구축을 핵

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원료·부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R&D-

실증-인증-사업화 연계, 글로벌 규격·인증 대응, 공동 물류·콜드체인 

확충, 수출 후 A/S·후속관리, K-컬처를 활용한 글로벌 브랜드 확산 등

을 통해 농식품과 연관 산업을 하나의 통합 수출 생태계로 육성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 정대희 부연구위원은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농식품뿐만 아니

라 종자, 스마트팜, 펫푸드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개별 품목 중심의 수출을 통합형 수출 생태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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